
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.16일 (월) 오전 9시 정부세종

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실·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｢확대

간부회의｣를 개최하였다.

 이 직무대행은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,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

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

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하였다.

 특히,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, 부동산 등 

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하였고,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

대비하여 실물경제,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하였다.

 마지막으로 이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

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

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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